
박상우 장관,“전기차 화재 사각지대 없도록 면밀히 점검”

- 6일 전기버스 차고지 찾아 안전관리 현황점검, 선제적 대응·만전 기할 것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6일 오후 수원 공영 버스차고지를 방문

하여 전기버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.

 ㅇ 이날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｢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

대책｣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, BMS 안전기능 보급 확대 등 전기차 안전

관리 방안을 발표하였다. 

 ㅇ 특히, 전기버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 인증하고, 

배터리 안전에 대한 정기검사 항목을 강화하는 등 승용차와 동일한 

수준으로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.

 ㅇ 박 장관은 대책 발표를 마치고 곧바로 전기버스 차고지 현장을 찾아, 

전기버스 등에 대해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

으로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.

□ 현장을 찾은 박상우 장관은 “시민 안전과 직결된 전기버스 안전에 대해서도 

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오늘 발표한 대책을 바탕으로 전기버스에 

대해서도 정부가 사전에 배터리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 ㅇ 특히, 박 장관은 “전기버스는 배터리 이상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

이상정보를 미리 감지하고 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(BMS) 기능이 

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, 차량 제작사에게 과징금 경감 등 인센티브를 

제공하여 전기버스의 안전기능 강화를 유도할 계획”이며,

 ㅇ “그 외에도 전기버스가 주로 이용하는 차고지 등에 화재 취약요인이 

없는지를 별도로 전면 점검하고, 화재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화재 

대응능력도 강화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□ 한편, “향후 다수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화재위험 관련 리콜 차량은 

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처리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인 만큼, 리콜 

즉시 이행 등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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